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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이들의 아동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2019년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대학에 재학 중인 27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 수용
-거부 양육태도 도구, 아동학대인식 및 아동학대지식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t-test, 
One-way ANOVA, Kruskal-Wallis test,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아동학대 인식
은 성별, 학년, 형제자매 수, 아동학대 지식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부모의 무시/무관심 
양육태도가 아동학대 인식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아동학대 인식에 대한 성별, 학년, 형제
자매 수, 아동학대 지식수준 및 부모의 양육태도의 설명력은 14.3%였으며, 학년, 형제자매 수, 아동학대 지식
수준과 무시/무관심 양육태도가 주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이해를 통해 이들의 아동학대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
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 중심어 :∣대학생∣양육태도∣아동학대 인식∣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research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arental bring-up attitude on 
child abuse awareness among college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about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child abuse awareness and child abuse knowledge 
tool from 272 students attending one university located in A city from April 16 to 30, 2019, and were 
analyzed using t-test, One-way ANOVA, Kruskal-Wallis test,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child abuse awareness 
of the subjects were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grade, number 
of siblings, level of knowledge about child abuse. Second, parental indifference/neglect attitude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child abuse awareness. Third, in relation to child abuse awareness, the 
explanatory power of gender, grade, number of siblings, knowledge level about child abuse, and 
parental bring-up attitude was 14.3%, and grade, number of siblings, knowledge level about child 
abuse, and parental indifference/neglect attitude were significant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major intervention strategy in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improve child abuse 
awareness for college students through systematic and practical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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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1만 27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1만 건을 넘
었으며[1], 2016년 아동전문보호기관을 통해 접수된 아
동학대 사례는 총 29,674건으로 이는 2013년 6,796건
에 비해 4배 이상 증가된 수치였다[2].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그 심각
성이 알려지면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법적, 제도적 접
근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점차 인식
되어가고 있다.

아동학대는 개인과 사회, 제도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저해하는 정신적, 신체적 행위를 저지르거나, 
발달상의 장애를 초래하는 상황에 처하도록 방임하는 행
위를 말한다[3]. 아동학대는 단순히 신체적 학대만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Briere와 Runtz[4]는 아동학대를 성적학대, 신체적 학
대, 신체적 방임, 심리적 학대, 정서적 방임으로 분류하
였으며,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2014)에서는 아동학대
의 유형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나누고 
있다. 신체학대(Physical Abuse)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
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
며, 정서학대(Emotional Abuse)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
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
다. 그리고 성 학대(Sexual Abuse)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
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
며, 방임(Neglect)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
나 방치하는 것이다[5].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가 가정 내의 훈육 및 교육 
수단으로 간주되다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학대에 대한 
인식 결과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측면에서는 특히 정
서학대의 경우 이를 학대로 인식하는 민감성이 매우 낮
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6]. 학대 예방 정책에 있어
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 선행 연구들을[7][8] 통해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 아동학대에 관한 낮은 인식 수준이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과 적극적 대처 행동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한편, 아동학대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은 다
양하지만, 아동학대가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으로 부모
가 행하는 양육태도의 부적절성과 양육태도의 기술문제
가 계속 언급되어 오고 있다[9].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나 행동으로 정의되며[10], 한 개인의 사회화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가정환경은 개인의 성격 및 행동적 특성
을 형성하는 결정적 요인이며 그 중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라 볼 수 있다.

Rohner[11]는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분석한 후, 수용
과 거부의 차원이 인간사회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태도와 
행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차원이라고 보고, 수용과 거
부이론(PART: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을 구성하였다. 자기 부모가 수용적이라고 지각
하는 자녀들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
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정서
적 안정을 찾게 된다[12]. 한편 거부(rejection)는 적대
감, 공격, 무관심, 소홀 등으로 표현되고 거부적인 부모
는 자녀에게 싫어하게 하거나 자녀들이 분노하도록 행동
하며, 못마땅하게 여기고 인정하지 않는다. 즉 부모가 자
녀에 대해 수용적일수록 자녀는 건강하게 발달하지만, 
부모가 자녀에 대해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면 아동은 공
격성, 낮은 자존감, 문제 행동, 정서적 불안, 부정적 세계
관 등 여러 가지 심리적 행동적 부적응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13]. 더 나아가 부모의 이러한 양육태도는 아동
기 발달뿐만 아니라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의 심리적 적
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4]. 즉, 자신이 받았
던 양육경험이 자녀에게 전이되어, 자신이 어렸을 때 신
체적, 성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나 방임을 받으면서 자
랐다면 자신의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았
다[15]. 또한 과거에 학대받았던 부모들은 학대받지 않
았던 부모들 보다 자녀 학대를 좀 더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15].

20대 청년들은 미래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역할을 
해야 하며, 특히 대학생들은 20대에 접어드는 중요한 시
기이다[16]. 이들의 둔감한 자녀 학대 인식은 미래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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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이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들이 부모로부터 수용적인 양육경험을 많이 받았다면 아
동학대를 인식함에 좀 더 민감할 수 있으며, 거부적인 양
육경험을 많이 받았다면 아동학대 인식에도 둔감해질 가
능성이 높을 수 있다[8]. 즉, 이들이 부모역할을 시작하
게 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동학대를 행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자신의 부모가 취했던 부적절한 양육태
도를 훈육의 한 형태로 인지하여 아동학대의 악순환을 
지속적으로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이나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양육경험
이나 아동학대 인식을 보는 연구들은 있었으나, 미래 부
모의 주요역할이 시작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
육경험과 그들의 아동학대 인식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
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부모인 
대학생들의 그들 부모 양육태도 경험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학대 인식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아동학대인식에 대한 체계
적이고 실증적인 이해를 돕고, 이들의 아동학대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
으리라 본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사회전반에
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개인적 인지적 차원을 넘어 법
적, 제도적 접근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본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이들의 아동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있으
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학대 
인식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학대 
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이들의 아
동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이들의 

아동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A시 H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

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자들이다. 표본 크기는 통계적 
검정력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인 G*power 3.1.9 프로그
램[17]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95% 검정력 수준에서 예측요인의 수 12,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중간(0.15)을 선정하였을 때, 필요한 최
소 표본의 수는 184명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
의 양육태도와 아동학대 인식을 묻는 본 설문의 특성상 
높은 응답 탈락률이 예측되어 300부의 설문지를 대학생
들에게 의뢰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300부의 
설문지가 모두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완전하게 응답한 
설문지 28부만을 제외한 272부가 최종분석에 사용하였
다.

3. 연구 도구
3.1 부모의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 경험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Rohner[11] 가 개발하고 김우희[18]가 
수정・보안한 부모 수용-거부 질문지(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를 
사용하였다. PARQ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과 거부의 
2가지 차원으로 크게 분류하고, 이를 다시 온정/애정, 공
격성/적대감, 무시/무관심, 거부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할 수 있도
록 개발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구체적인 양
육태도를 파악하고 아동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해, 온정/애정 11문항, 공격성/적대감 8문항, 무
시/무관심 8문항, 거부 6문항의 하위영역별로 구분하여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PARQ는 5점 Likert 척도로(1=전혀 그런적 없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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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자주 그랬다), 본 연구에서는 ‘온정/애정’, ‘공격성/
적대감’, ‘무시/무관심’, ‘거부’의 하위영역별 비교를 위해 
총점을 평균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으며(점수가능 범위
=1～5점),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온정/애정’, ‘공격성/
적대감’, ‘무시/무관심’, ‘거부’의 수용-거부적 양육태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3문항의 PARQ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Rohner[11]의 연구에서는 .70-.90이
었으며, 김우희[18]의 연구에서는 .70이었다. 부모의 양
육태도를 각 하위영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본 연구에
서는 온정/애정, 공격성/적대감, 무시/무관심, 거부의 신
뢰도 Cronbach's α는 각 .91, .80, .76, .78이었다.

3.2 아동학대 인식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아동학대 인식 정도를 측정

하기 위해 김윤희[19]의 아동학대 인식 측정도구를 수정
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신체학대 인식 9문항, 정서
학대 인식 3문항, 성학대 인식 7문항, 방임 인식 8문항
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 10인을 대상으로 한 pilot 
study와 2인의 아동간호학 교수의 자문을 통해 김윤희
[19]의 아동학대 인식 측정도구 문항 모두는 아동의 학
대를 나타내는 내용으로 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행
위에 대한 정확한 판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학대행위
이다’와 ‘학대행위가 아니다’로 구분되는 이분형 척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인식 측정도구를 5점 Likert 척도에서 이분형 척도로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학대 인식, 정서
학대 인식, 성학대 인식, 방임 인식의 하위영역별 비교를 
위해 총점을 평균값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으며(점수가
능범위=0~1점),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 인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윤희[19]의 연구에서는 27문항의 아
동학대 인식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9였
으며, 신체학대 인식, 정서학대 인식, 성학대 인식, 방임 
인식의 하위영역별 신뢰도 Cronbach's α는 각 .95, 
.85, .98, .9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27문항의 측정도구 
신뢰도 Cronbach's α는 .91였으며, 신체학대 인식, 정
서학대 인식, 성학대 인식, 방임 인식의 하위영역별 신뢰
도 Cronbach's α는 각 .91, .76, .94, .93이었다.

3.3 연구 대상자 특성 및 아동학대 지식수준
본 연구에서는 성별, 학년, 가족구조, 부모의 학력, 경

제수준 등 연구 대상자의 다양한 특성을 조사하였다. 또
한 연구 대상자의 아동학대 지식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학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4][6][8]을 근거로 “아동
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112에 신고해야 한다‘와 
같이 아동학대 관련 지식 10문항을 구성하여(점수 가능
범위=0~10점), 2인의 아동간호학 교수의 내용타당도 검
증을 거친 후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지
식수준은 총점의 중간 값을 기준으로 7점 이상은 ‘높음’, 
5~6점은 ‘보통’, 4점 이하는 ‘낮음’으로 구분하였다.

4.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4월 16일부터 30

일까지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300명의 연구대
상자가 확보될 때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연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먼저 대학도서관을 출
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된 연구보조원이 연구의 
목적과 취지, 자료의 비밀보장과 익명성, 연구 참여에 대
한 보상 등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자들의 명
단과 연락처를 획득하였다. 그 후에 본 연구자가 이들에
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연구의 내용 등을 다시 설명하고 자
료수집 시간과 장소 등을 공지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
와 자료 수집은 약속된 시간과 독립된 장소에서 이루어
졌으며, 작성된 설문지와 동의서는 표식이 없는 봉투에 
연구대상자가 직접 밀봉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설문작성
이 완료된 후에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 (SPSS,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Two-tailed, 
Significance p<.05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학
대 인식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학대 인식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 Kruskal-Wallis 
test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학대 인식 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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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학대 인식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Enter 방식의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 272명 중 남학생이 24.6%, 여학생이 

75.4%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51.8%, 2학년 20.6%, 3
학년 17.3%, 4학년 10.3% 순이었다. 가족구조는 양부모 
구조가 80.1%로 가장 많았고 편모 9.2%, 부모 없음 
5.5%, 편부 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은 대
졸 이상이 54.8%로,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 51.8%로, 지
각된 가정경제 수준은 중산층이 77.2%로 가장 많았다. 
아동학대 지식수준은 보통 41.2%, 낮음 37.1%, 높음 
21.7% 순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N=272)
특성 구분 n %

성별
남자 67 24.6
여자 205 75.4

학년

1학년 141 51.8
2학년 56 20.6
3학년 47 17.3
4학년 28 10.3

가족구조

양부모 218 80.1
편부 14 5.1 
편모 25 9.2

부모 없음 15 5.5

형제자매 수 
없음 50 18.4
1명 160 58.8

2명 이상 62 22.8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16 5.9

고졸 107 39.3
대졸 이상 149 54.8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9 3.3

고졸 141 51.8
대졸 이상 122 44.9

지각된 가정경제 수준
상 4 1.5
중 210 77.2
하 58 21.3

아동학대 지식수준
높음 59 21.7
보통 112 41.2
낮음 101 37.1

2.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학대 인식 정도
점수가능범위 1~5점 중 부모의 수용적 양육태도인 온

정/애정은 3.84점,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인 공격성/적
대감은 2.41점, 무시/무관심은 2.16점, 거부는 2.17점이
었다. 그리고 아동학대 인식은 점수가능범위 0~1점 중 
0.64점이었으며, 하위영역인 신체학대 인식, 정서학대 
인식, 성학대 인식, 방임 인식은 각 0.64점, 0.56점, 
0.85점, 0.50점이었다[표 2].

표 2.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학대 인식 정도           (N=272)

변수 점수가능 
범위 M±SD 최소값~최대값

부모의 
수용적 

양육태도
온정/애정 1.00~5.00 3.84±0.67 2.09~5.00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

공격성/적대감 1.00~5.00 2.41±0.65 1.25~4.75

무시/무관심 1.00~5.00 2.16±0.58 1.00~3.88

거부 1.00~5.00 2.17±0.68 1.00~4.83

아동학대 
인식

신체학대 인식 0.00~1.00 0.64±0.35 0.00~1.00

정서학대 인식 0.00~1.00 0.56±0.39 0.00~1.00

성학대 인식 0.00~1.00 0.85±0.30 0.00~1.00

방임 인식 0.00~1.00 0.50±0.40 0.00~1.00

아동학대 인식
(total) 0.00~1.00 0.64±0.31 0.00~1.00

  
3. 대상자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 차이

연구 대상자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신체학대 인식의 경우, 성별, 가족구조, 형제자매 수,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지각된 가정경제 수준에 따라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
나 학년(F=3.10, p=.027)과 아동학대 지식수준(F=3.95, 
p=.020)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특히 사후검정 결과 아동학대 지식수준이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에 비해 신체학대 인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
다. 

정서학대 인식의 경우, 가족구조,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지각된 가정경제 수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t=4.69, 
p=.031), 학년(F=3.55, p=.015), 형제자매 수(F=3.70, 
p=.026), 아동학대 지식수준(F=3.83, p=.023)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특히 사후검정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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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아동학대 지식수준이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에 비해 
정서학대 인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성학대 인식의 경우, 학년, 가족구조, 형제자매 수, 아
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지각된 가정경제 수준에 따라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t=7.80, p=.006)과 아동학대 지식수준(F=3.35, 
p=.037)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특히 사후검정 결과 아동학대 지식수준이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에 비해 성학대 인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방임 인식의 경우, 가족구조, 형제자매 수, 아버지 학
력, 지각된 가정경제 수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t=7.92, 
p=.005), 학년(F=7.66, p<.001), 어머니 학력(χ2=6.05, 
p=.048), 아동학대 지식수준(F=6.74, p=.001)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특히 사후검정 결
과 아동학대 지식수준이 높은 그룹이 보통인 그룹과 낮
은 그룹에 비해 방임 인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신체학대 인식, 정서학대 인식, 성학대 인식, 방임 인
식을 합한 아동학대 인식의 경우, 가족구조, 아버지 학
력, 어머니 학력, 지각된 가정경제 수준에 따라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
(t=8.24, p=.004), 학년(F=4.83, p=.003), 형제자매 수
(F=3.78, p=.024), 아동학대 지식수준(F=5.99, p=.003)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특히 사
후검정 결과 1학년 그룹과 아동학대 지식수준이 낮은 그
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아동학대 인식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표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 차이                                                           (N=272)

특성 구분
신체학대 인식 정서학대 인식 성학대 인식 방임 인식 아동학대 인식

(total)

M±SD t/F/χ2

(p) M±SD t/F/χ2

(p) M±SD t/F/χ2

(p) M±SD t/F/χ2

(p) M±SD t/F/χ2

(p) 

성별
남자 0.57±0.39 3.56

 (.060)
0.47±0.39 4.69

 (.031)
0.76±0.36 7.80

(.006)
0.38±0.40 7.92

(.005)
0.55±0.33 8.24

(.004)여자 0.66±0.34 0.59±0.39 0.88±0.28 0.54±0.40 0.67±0.29

학년

1학년a 0.58±0.36

3.10
(.027)

0.50±0.39

3.55
(.015)

0.84±0.31

0.81
(.488)

0.40±0.38

7.66
(<.001)

0.58±0.30
4.83

(.003)
a<c,d

2학년b 0.66±0.38 0.58±0.40 0.82±0.36 0.52±0.40 0.65±0.34

3학년c 0.73±0.29 0.65±0.39 0.89±0.23 0.66±0.38 0.73±0.26

4학년d 0.73±0.33 0.71±0.38 0.90±0.26 0.68±0.41 0.76±0.29

가족구조

양부모 0.64±0.35

2.80
(.423)

0.56±0.39

3.27
(.352)

0.85±0.31

1.48
(.688)

0.48±0.40

6.68
(.083)

0.63±0.30

5.48
(.140)

편부 0.67±0.39 0.52±0.45 0.93±0.13 0.48±0.37 0.65±0.28

편모 0.58±0.40 0.53±0.41 0.82±0.31 0.53±0.40 0.62±0.34

부모 없음 0.80±0.24 0.73±0.36 0.89±0.29 0.75±0.38 0.79±0.29

형제자매 수 

없음a 0.62±0.38
2.34

 (.098)

0.56±0.43
3.70

 (.026)

0.84±0.32
2.18

(.115)

0.49±0.41
2.45
(.089)

0.63±0.33
3.78

(.024)1명b 0.61±0.36 0.52±0.39 0.83±0.32 0.47±0.40 0.61±0.31

2명 이상c 0.73±0.31 0.68±0.35 0.92±0.22 0.60±0.40 0.73±0.26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0.66±0.33
1.36
(.506)

0.69±0.37
4.62

(.099)

0.91±0.30
1.96

(.376)

0.55±0.40
0.69
(.708)

0.73±0.28
1.81

(.405)고졸 0.60±0.38 0.50±0.42 0.81±0.34 0.49±0.41 0.60±0.33

대졸 이상 0.67±0.34 0.60±0.37 0.87±0.28 0.50±0.40 0.66±0.29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0.75±0.33
0.92
(.632)

0.70±0.42
1.46

(.483)

0.94±0.19
2.23

(.328)

0.81±0.35
6.05
(.048)

0.80±0.26
3.12

(.210)고졸 0.64±0.36 0.56±0.41 0.84±0.31 0.51±0.41 0.64±0.32

대졸 이상 0.63±0.35 0.56±0.37 0.85±0.30 0.47±0.40 0.63±0.29

지각된 가정경제 수준

상 0.58±0.43
0.35
(.841)

0.83±0.33
2.98

(.226)

0.93±0.08
0.94

(.624)

0.44±0.41
1.49
(.474)

0.70±0.29
1.37

(.504)중 0.64±0.34 0.55±0.39 0.85±0.30 0.49±0.40 0.63±0.30

하 0.64±0.39 0.59±0.40 0.85±0.31 0.56±0.41 0.66±0.33

아동학대 지식수준

높음a 0.74±0.33 3.95
 (.020)

c<a

0.68±0.35 3.83
 (.023)

c<a

0.94±0.18 3.35
(.037)
c<a

0.67±0.38 6.74
(.001)
b,c<a

0.77±0.25 5.99
(.003)
b,c<a

보통b 0.65±0.34 0.54±0.42 0.84±0.32 0.44±0.40 0.62±0.32

낮음c 0.58±0.37 0.51±0.37 0.81±0.34 0.47±0.40 0.59±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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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학대 인식과의 상관관계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 중 무시/무관심 만이 아동학

대 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r=-.161, p=.008), 특히 아동학대 인식의 하위영역 중 
신체학대 인식(r=-.164, p=.007) 및 정서학대 인식
(r=-.167, p=.006)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4].

표 4.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학대 인식간의 상관관계 
                                          (N=272)

부모의
양육태도

신체학대
인식

정서학대
인식

성학대
인식

방임
인식

아동학대
인식

(total)
r(p)

온정/애정 .092
(.131)

.087
(.154)

.027
(.662)

.022
(.712)

.068
(.261)

공격성/적대감 -.007
(.903)

-.048
(.426)

.036
(.557)

-.012
(.841)

-.013
(.832)

무시/무관심 -.164
(.007)

-.167
(.006)

-.105
(.083)

-.103
(.090)

-.161
(.008)

거부 .001
(.981)

-.038
(.534)

-.010
(.873)

-.010
(.868)

-.017
(.774)

  
5.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 오차항, 
이상치 검사를 통해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가정을 
검정하였다. 그 결과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3~3.87로 10이하였고, Durbin-Watson 통계량 
1.74~2.11로 기준값 2에 근접하고 있었으며, 최대 
Cook's Distance 0.06으로 1.0을 초과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특성 중 아동학대 인식 및 그 
하위영역에 대해 차이를 보였던 변수들만을 부모의 양육
태도 하위영역과 함께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신체학대 인식의 경우, 학년, 아동학대 지식수준 및 부
모의 양육태도의 설명력은 약 9.6%였으며(F=5.81, 
p<.001), 학년(β=.168, p=.005), 아동학대 지식수준(β
=.153, p=.010), 무시/무관심(β=-.396, p<.001)이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정서학대 인식의 경우, 성별, 학년, 형제자매 수, 아동
학대 지식수준 및 부모의 양육태도의 설명력은 약 
10.4%였으며(F=4.92, p<.001), 학년(β=.185 p=.002), 
형제자매 수(β=.132, p=.026), 아동학대 지식수준(β

=.139, p=.019), 무시/무관심(β=-.358, p=.001)이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성학대 인식의 경우, 성별, 아동학대 지식수준 및 부모
의 양육태도의 설명력은 약 6.3%였으며(F=4.02, 
p=.001), 성별(β=.157 p=.009), 아동학대 지식수준(β
=.139, p=.021), 무시/무관심(β=-.305, p=.004)이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방임 인식의 경우, 성별, 학년, 어머니 학력, 아동학대 
지식수준 및 부모의 양육태도의 설명력은 약 11.3%였으
며(F=5.32, p<.001), 성별(β=.122, p=.038), 학년(β
=.240, p<.001), 아동학대 지식수준(β=.126, p=.033), 
무시/무관심(β=-.282, p=.006)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신체학대 인식, 정서학대 인식, 성학대 인식, 방임 인
식을 합한 아동학대 인식의 경우, 성별, 학년, 형제자매 
수, 아동학대 지식수준 및 부모의 양육태도의 설명력은 
약 14.3%였으며(F=6.66, p<.001), 학년(β=.204, 
p<.001), 형제자매 수(β=.140, p=.016), 아동학대 지식
수준(β=.166, p=.004), 무시/무관심(β=-.407, p<.001)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표 5.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
(N=272)

변수 B SE β t p

신체학대 
인식

상수 0.73 0.29 2.54 .012

학년 0.06 0.02 .168 2.86 .005

아동학대 지식수준 0.07 0.03 .153 2.59 .010

온정/애정 -0.03 0.05 -.049 -0.54 .587

공격성/적대감 0.02 0.06 .031 0.30 .766

무시/무관심 -0.24 0.06 -.396 -3.86 <.001

거부 0.11 0.06 .220 1.94 .053

Adj R2=.096, F=5.81, p<.001

정서학대 
인식

상수 0.53 0.34 1.65 .100

성별 0.07 0.05 .077 1.30 .195

학년 0.07 0.02 .185 3.12 .002

형제자매 수 0.08 0.04 .132 2.24 .026

아동학대 지식수준 0.07 0.03 .139 2.35 .019

온정/애정 -0.04 0.05 -.061 -0.68 .496

공격성/적대감 -0.00 0.06 -.003 -0.03 .978

무시/무관심 -0.24 0.07 -.358 -3.49 .001

거부 0.09 0.07 .154 1.36 .175

Adj R2=.104, F=4.9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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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부모 양육태도 경험과 아동학대 
인식 정도를 살펴보고 이들이 경험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학대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여 미
래의 부모인 대학생들의 아동학대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 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 평균점수는 
100점 환산 시 64.0점으로, 유사 도구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하영옥[9] 연구에서의 아동학대 인식 점수 
100점 환산 88.0점보다는 낮게 나왔다. 이는 학교 외 다
양한 환경에서 강의나 실습을 통해 아동을 가까이 접할 

상황이 간호대학생들보다는 적은 일반 대학생이 본 연구
의 대상자인 까닭으로 보이며, 간호학과와 일반학과 학
생의 아동학대 경험과 아동학대 인식간의 차이를 보여 
준 Moon[20] 및 Cho와 Chung[2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아동학대 인식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
에서도 성학대 인식정도가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정서학대 그리고 방임 인식 정도가 가장 낮
게 나왔는데 이는 선행연구들에서와 동일한 형태를 보여
주고 있었다[9][22]. 이는 성학대나 신체적 학대와 같이 
쉽게 눈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학대로 인식하기 쉬우나, 
정서적 학대나 방임과 같은 것은 학대로 인식하기가 쉽
지 않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아동학대 사례 보고건수에서 정서적 학대가 신체적 학대
보다 많은 것에 비해[1], 대학생들에게 학대로 인식되는 
정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아동 학대 
인식 개선 활동 시에는 이러한 학대유형을 좀 더 민감하
게 확인할 수 있는 사례나 방법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생들의 아동학대 인식에 성별, 학년, 형제자매 수, 
아동학대 지식수준 등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왔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형제
자매 수는 1명보다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2명 이상인 경
우, 그리고 아동학대 지식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인식 수
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이나 학
년이 아동학대 인식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준 간호
대학생[9][22]이나 아동보육 교직원 대상[8]으로 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학년이 낮거나 남학생인 경우는 아
동에 대한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
한 인식 수준도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즉 연령이 어릴수
록 아동학대 지식 정도나 학대교육경험이 적어 아동학대
에 대한 심각성의 인식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아
동학대 인식 개선활동이나 교육은 저학년에서부터 남학
생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동학대 인식 개선에 더
욱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한
편 형제자매 수와 아동학대 인식수준간의 관계를 본 선
행연구는 없어 직접 비교가 어려웠으며, 이에 대한 관련
성을 학인하기 위해서는 형제자매의 유무나 그 수의 정

성학대 
인식

상수 0.88 0.27 3.30 .001

성별 0.11 0.04 .157 2.63 .009

아동학대 지식수준 0.06 0.02 .139 2.33 .021

온정/애정 -0.04 0.04 -.097 -1.05 .293

공격성/적대감 0.09 0.05 .202 1.90 .058

무시/무관심 -0.16 0.05 -.305 -2.91 .004

거부 -0.02 0.05 -.042 -0.37 .711

Adj R2=.063, F=4.02, p=.001

방임 
인식

상수 0.56 0.35 1.59 .114

성별 0.11 0.06 .122 2.09 .038

학년 0.09 0.02 .240 4.06 <.001

어머니 학력 -0.05 0.04 -.066 -1.13 .259

아동학대 지식수준 0.07 0.03 .126 2.14 .033

온정/애정 -0.05 0.05 -.083 -0.92 .360

공격성/적대감 0.01 0.06 .022 0.21 .834

무시/무관심 -0.20 0.07 -.282 -2.76 .006

거부 0.07 0.07 .111 0.99 .323

Adj R2=.113, F=5.32, p<.001

아동학대
 인식
(total)

상수 0.61 0.26 2.35 .020

성별 0.08 0.04 .111 1.91 .057

학년 0.06 0.02 .204 3.53 <.001

형제자매 수 0.07 0.03 .140 2.42 .016

아동학대 지식수준 0.07 0.02 .166 2.88 .004

온정/애정 -0.04 0.04 -.087 -0.99 .325

공격성/적대감 0.03 0.05 .063 0.62 .538

무시/무관심 -0.21 0.05 -.407 -4.06 <.001

거부 0.06 0.05 .134 1.21 .226

Adj R2=.143, F=6.6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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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른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형태나 아동
학대 인식 수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무시/무관심의 거부
적 양육태도로 지각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서 신체적 학
대 및 정서적 학대 인식 수준이 낮았고, 전반적인 아동학
대 인식 수준 또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학대 인식간의 
상관관계를 본 선행연구들과 일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
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하영옥[9]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인식이 무시/무관심 양육태도뿐만 아니라 거
부 양육태도, 수용적 양육태도와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취학아동 부모 대상으로 한 김
우희[18]의 연구에서는 수용적 양육태도를 경험할수록 
아동학대 인식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하부영
역간의 유의상관도가 조금씩 상이하기는 하지만 여러 대
상의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학대 인식 간
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부모와의 경험을 통해 내적인 표상
을 형성하게 되며,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작용하
게 된다[23]. 특히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
모가 직접 보고하는 것보다는 더욱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보고 있으므로[24], 대학생들이 지각하고 있
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그들의 다양한 심리적 적응에 영
향을 미치게 되며 나아가 아동학대 인식에도 영향을 주
는 것으로 파악된다[25]. 즉, 대학생들이 부모의 양육태
도를 그들의 요구나 소망을 무시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
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은 그들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적
어질 수 있고 이는 나아가 아동학대 인식 수준을 낮아지
게 하는 요인이 됨을 유추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아동학
대에 대한 인식이 아동학대 지식 증진과 같은 단순한 교
육제공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인식수준을 효과
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를 수용적이면서도 무시/무관심, 거부와 같은 양육태도
를 배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회 내 혹은 가정 내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도 동시에 요구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인식 전체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년, 형제자매 수, 아동학대 지식수준
과 지각된 부모의 무시/무관심 양육태도로 나타났다. 특
히 무시/무관심의 양육태도는 아동학대 전체 인식정도 

뿐 아니라 각 유형별 아동학대 인식정도에도 유의한 영
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서적 학대나 방임 학대 
유형의 설명력에도 주요 영향요인이 됨을 볼 수 있었다. 
형제자매 수는 정서적 학대 인식에서 유의한 영향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형제의 유무나 그 수를 통해 그들 간의 
모호한 경쟁관계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준 유의한 영향변수들 중에서 
Cho와 Chung[21] 연구결과에서는 성별이 아동학대 인
식에 유의한 영향변수가 된다는 것과 일치하고 있었으
며, Kim[18]의 연구결과에서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
가 아동학대의 낮은 인식에 유의한 영향변수라는 것과 
일치하고 있었다. 

부모로부터 무시/무관심의 거부적 양육태도를 경험한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전체뿐 아니라 각 유형별 
학대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연령이 많아지고, 
아동학대 지식수준이 많아질수록 아동학대 인식수준이 
높았던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아동학대 인식 수준 향
상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교육 내용의 적절성과 교육 대상자의 시기 선택에 활용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부모의 수용-거부적 양육태도에 대해서는 사회전
반에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개인적 인지적 차원을 넘
어 법적, 제도적 접근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
으로 본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미래의 부모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 
양육태도 경험과 아동학대 인식 정도를 살펴보고 이들이 
경험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학대 인식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미취학아동부모, 보육교육사,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인식에 대한 연구 결과와 비
교하여 일반 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
학대 인식을 하부영역별로 그 관련성과 영향요인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대학생들의 아동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한 요인으로는 학년, 아동학대 지식뿐 아니라 
부모의 무시/무관심과 같은 거부적 양육태도로 나타났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 461

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제

한점이 있으므로 추후 대상자 확대에 따른 반복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아동학대 인식수준에 대한 측정도구를 
더욱 정교화하여 조사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결과는 
아동학대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장단기적 전략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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